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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오는 3월 제대하는 배우 임시완의 복귀작이 결

정됐다.

임시완은 제대 후 첫 작품으로 OCN 드라마‘타

인은 지옥이다’에 출연하기로 했다. 

‘타인은 지옥이다’는 상경한 시골 청년이 고시

원에 살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이야기를 그린다. 김

용키 작가의 동명의 스릴러 웹툰을 바탕으로 했다. 

웹툰은 누적 조회 수 8억 뷰에 달하는 인기작으

로 일요 웹툰 39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인기작이다.

임시완은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했다.  

2012년 mbc드라마‘해를 품은 달’에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연기를 시작했으며 

tvN 드라마‘미생’을 통해 배우로 자리잡았다. 이

후 영화‘오빠 생각’(2016),‘원라인’(2017),‘불한

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7)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2017년 7월 입대한 임시완은 오는 3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제대 앞둔 임시완 
복귀작 결정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57)와 샤를리즈 테론(45)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영국 매체 더선은 20일“피

트와 테론이 숀 펜(60) 감독

의 소개로 교제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펜 감독과 테론

은 2014년 약혼까지 했다가 

2015년 결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면, 펜 감독은 헤

어진 여자친구를 영화계 동료에게 소개한 셈이 된다. 

테론과 피트는 최근 시계 브랜드 브라이틀링의 광고 

모델로 함께 활동했다.

더선은“피트와 테론이 지난 12일 각각의 영화 시

사회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의 사토 마몬트 호텔에

서 만났다.”고 전했다. 피트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이프 빌 스트리트 쿠드 토크’의 상영회를 개인 주택

에서 가진 뒤 테론이 있는 사토 마몬트 호텔로 이동

했다. 테론은 이 호텔에서 열린 열린 영화‘로마’시사

회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다.

두 배우가 당시 같은 호텔에 있었던 정황은 테론과 

함께‘로마’상영회에 참석한 

배우 블랑카 블랑코(36)의 인

스타그램에서도 확인된다. 블

랑코는 피트, 테론과 각각 촬

영한 셀카를 인스타그램에 공

유했다.

더선은“피트가 호텔에서 옷

을 갈아입고 바에 미리 도착

한 테론과 합석했다. 피트는 물을, 테론은 보드카를 

마셨다. 두 배우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밀착했

고 윙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두 배우가 오랜 

세월을 친구로 지냈고, 한 달가량 전부터 교제를 시

작했다.”고 덧붙였다.

피트는 2016년 9월 앤젤리나 졸리와 헤어졌다. 졸

리는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은 지

난해 12월 합의됐지만, 이혼 소송은 여전히 법정 공

방이 진행되고 있다. 피트는 졸리와 헤어진 뒤 벌써 

네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다. 앞서 매사추세츠공과대

(MIT) 교수 네리 옥스만, 배우 시에나 밀러, 보석 디자

이너 샛 하리 시크와 교제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트

는 모두 부인했다.

피트, 졸리 이후 샤를리즈 테론과 4번째 열애설

배우 손예진과 현빈이 열애중이라

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손예진 

측이 이를 적극 부인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빈

과 손예진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미국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

이 올라왔다. 사진엔 두 사람이 모자

를 눌러 쓰고 마트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카트를 끌고 

여성이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살

펴보고 있다.

이 사진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이 

‘마트 데이트’했다며 열애설의 증거로 들었다. 앞

서 지난 10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엔“현빈과 손예

진이 부모님과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목

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더구나 이미 두 사람의‘동

반 여행설’이 나왔던 터라 더욱 화제가 됐다. 

그러자 손예진의 소속사 관계자

는“손예진씨가 미국에 사는 친한 

언니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

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분

을 만나러 갔다.”며“현빈씨도 여

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즉흥

적으로 약속을 잡게 된 것”이라고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사진에 찍힌 순간에

만 둘이 있었을 뿐 다른 코너에 지

인 일행도 있었다.”면서“손예진씨

의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덧붙였다.

현빈과의 열애설이 약 열흘 간격으로 2차례나 불거

진 것에 대해서는“이미 본인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

했고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관심이 끊이지 않

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예진 “현빈과 열애 사실 무근”


